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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학  제89호(2022.9.30). 二重言語學會

한국어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을 위한 제언

이 채 영

Abstract

Lee, Chaeyoung. 2022. 9. 30. Suggestion for the Phraseological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Bilingual Research 89, 169-192.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are frequently only partially comprehended in KFL 
education. The majority of the time, they are considered just as simple fixed 
expressions combining single words, not necessarily adhering to the semantic 
compositionality. I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and the Sejong Korean textbook, idiomatic expressions are only presented with 
their opaque meaning and socio-cultural factors, leaving their actual use to the sole 
discretion of teach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phraseological 
approach, which discusses not only various types of lexical combination, but also 
lexical, semantic, syntactic, pragmatic, and prosody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could be useful in correctly considering the complex and flexible grammar of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To this end, we will use González-Rey’s (2016) 
concept of phraseological competencies to propose an organized frame of teaching 
and learning for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Kyung Hee Cyber University & 
Grenoble Alpes University)

【Key words】 KFL(외국어로서의 한국어), Idiomatic Expressions(관용 표현), 
Phraseology(성구론), Phraseodidactics(성구 교수법), Phraseological 
competencies(성구 능력)

1. 머리말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이하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고안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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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는 기초적인 성격의 논의로서, 성구론(成句論, phraseology)과 

성구 교수법(phraseodidactics)에 기반하여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초반부터 서구 언어학에서는 관용 표현을 언어 체계의 특징적

인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외국어 교육에서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

을 주장해왔다(Bally, 1909). KFL 교육의 경우, 1990년대 후반 문금현

(1996)과 유덕자(1997)가 관용 표현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

습자의 경우, 관용 표현을 구성하는 개별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도 전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를 모국어 화자처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관용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어 관용 표현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다양한 양상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
존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수준별 관용 표현 목록을 정립하거나(김선

정·강현자, 2006; 김현진, 2015),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의 관점에서 학습자 모어와 한국어 간 관용 표현을 대조하거나(유경숙, 
2012; 유해준, 2019; 안희은, 2020), 시청각 영상 매체의 활용을 통해서

(서수백, 2016; 송대헌, 2020) 또는 상호문화 교육의 관점에서(이은진·권
연진, 2018; 모홍월, 2021) 관용 표현의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KFL 관용 표현 교육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먼저, 관용 표현을 가리키는 말로 

‘관용어’, ‘관용구’, ‘숙어’, ‘의미적·어휘적·관용적 연어’ 등의 다양한 용

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념을 정의하는 데도 연구자마다 서

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합적인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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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김현진(2015:101)에 따르면, 개별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는 관용 표

현의 목록과 학습량, 학습 단계에서도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의 영향으로 인해, KFL 교육에서는 단순히 멀티미디어 자료의 활용

이나 상호문화적 접근법과 같은 부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학습자가 관

용 표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적용 가능한 체계적

인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효과적인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을 위해 구체적인 

수업 모형을 제안하거나 실질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에 앞서, 기
존의 외국어 교육이 관용 표현을 단순히 ‘단일어(single word)의 결합으로 

구성된 고정 표현(fixed expression)’이라는 제한된 틀 안에서 제시함으로

써 그 개념과 특성을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성구적(phraseological)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구론 및 성구 교수법 분야를 다양한 유형의 ‘성구소’
와 함께 소개하고, 본 논의에서 이론적 도구로 활용할 ‘성구 능력’의 개

념을 제시하며 전체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어 

관용 표현의 개념적 범주를 규정하고, 해당 언어 현상이 문법적으로 완

전히 고정되지 않고 매우 유연한 특성을 보임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오
늘날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이 어휘적 차원에 제한되어 다루어지는 양

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성구적 관점이 관

용 표현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대안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뒷받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onzález-Rey(2016)의 ‘성구 능력’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어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제안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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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성구론과 성구 교수법

일반적으로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담화 상에서 부분적으

로 또는 완전하게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는 언어 단위를 가리켜 ‘성구소

(成句素, phraseological units)’라고 하고, 이를 연구하는 언어학 분야를 

‘성구론’이라고 한다. C. Bally(1909)가 소위 ‘이미 굳어져 고정적으로 사

용되는 표현’을 가리켜 ‘성구적’이라고 처음 규정한 이래로(Legallois & 
Tutin, 2013:4), 서구어를 중심으로 학자마다 각 언어의 성구소 유형론을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편,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어휘가 만나 일

종의 구(句)를 형성하며 함께 쓰임의 뜻을 나타내는 ‘성구(成句)’의 개념

이 국어학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요소는 아닌 것이, 이희자(2003)와 권경

일(2008)에서는 단어 phraseology를 ‘관용구론’이라고 번역하며 한국어 

관용구론의 기초를 정립하고자 한 바 있다.1)

서구 성구론에서 말하는 ‘성구소’란 그동안 전통적인 어휘론의 연장선

에서 연구되어 온 숙어(idiom)나 연어(collocation), 속담·격언뿐만 아니

라, 어휘와 구절, 문장의 경계를 넘어 텍스트와 담화 차원에서 고정적으

로 사용되는 형태의 언어 단위를 폭넓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자의 대

표적인 예로는 학문 목적 영어에서 여러 어휘가 연속적으로 쓰여 구성하

는 ‘어휘 다발(lexical bundles)’(Biber, 2006)이나 프랑스어 학술 글쓰기

에서 일정한 어휘적·통사적 패턴이 다양한 변이형을 만들어내며 담화와 

접하게 연관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수사적 루틴(routines 
sémantcio-rhétoriques)’(Tutin, 2014)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문금현(1996)에서 ‘광의의 관용 표현’이라는 범주 아래 

1) 그 밖에 강현화(2004)는 phraseology를 발음 그대로 표기하여 ‘프레지올러지’라고 
옮겨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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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상용구절과 격언, 금기담, 순수 은유·직유 표현, 간접 화행 표현, 
인사말, 상투적 표현 등을 각각 서로 다른 유형의 구 구성을 보이는 성구

소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권경일(2008:48)은 ‘성구소’를 ‘관용구’라
고 번역하며, 이를 “고정성을 가지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단

어의 복합적 결합체(multi word unit)”라고 정의한 뒤, ‘다단어성’과 ‘형
식적·의미적 고정성’, ‘관용성’을 기준으로 한국어 성구소 유형론을 정립

하고자 한 바 있다.2)

20세기 후반 유럽의 외국어 교육에서는 독일의 P. Khün을 선두로 하

여 성구소의 교수·학습을 연구하는 ‘성구 교수법’ 분야가 본격적으로 거

론되기 시작했다. 외국어 교실에서 성구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

요성이 특별히 강조된다(González-Rey, 2010:4). 첫째, 말뭉치 언어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언어는 엄청난 양의 ‘구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목표어의 성구소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외

국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게 되었다. 둘째, 
성구소란 특정 언어 생활권의 사회문화적 코드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

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외국어 사용 능력의 함양을 

기대해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외국어 교육의 보편적 지표로 기능하는「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하 ‘CEFR’)」에서는 학습자가 습득해야 할 ‘언어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Language Competencies)’을 ‘언어 능력’과 ‘사회언어 능

력’, ‘화용 능력’으로 구분하고, 성구소를 각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활용 

2) 권경일(2008)의 관용구론은 다음과 같이 총 9가지 범주로 유형화되어 있다. 1) 숙어 
(못을 박다), 2) 속담 숙어 (누워서 떡 먹기), 3) 상투적 비유 표현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다), 4) 관용적 연어 (눈이 높다), 5) 속담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
거리라고 한다), 6) 한자성어 (풍전등화), 7) 상투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 고유명사·전문용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9) 
형태적 연어 (-ㅁ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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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세부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언어 능력의 하위 능력에 해당하

는 어휘 능력에서는 단일어와 구분되는 다양한 유형의 고정 표현으로, 인
사 표현(How do you do?)과 속담(a stitch in time saves nine), 고어(Be 
off with you!), 의미가 불투명한 표현(kick the bucket), 강조 표현(as white 
as snow), 고정된 구조(Please may I have ... ?), 동사구(to put up with), 
전치사구(in front of), 연어(to make a mistake)가 제시되어 있다(Council 
of Europe, 2001:110∼111). 

한편, 사회언어 능력의 경우, 소위 ‘대중적 지혜 표현(expressions of 
folk wisdom)’으로서 특정 언어 공동체에서 이미 굳어진 형태로 사용되

며 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나 태도를 강화하는 성구소 유형으로, 속담과 

숙어, 친숙한 인용구, 믿음·태도·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Council of Europe, 2001:120). 마지막으로, 화용 능력에서는 B2 수준의 

학습자라면 대화상에서 본인의 말차례를 유지하고자 “That’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와 같은 상투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Council of Europe, 2001:140). 
이렇게 CEFR에서는 성구소를 학습자의 언어 의사소통 능력 전반에 

관여하는 교수·학습 요소로서 다각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한편, 학습자의 

‘언어 의사소통 활동 및 전략(Communicative Language Activities & 
Strategies)’3)을 평가하는 데도 성구소가 부분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상호작용 영역의 경우, C2 수준의 학습자는 일반적으

로 관용 표현의 내포적 의미까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Council of 
Europe, 2020:72), 공적·사적 대화 상황의 경우, B1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의미의 불투명성이 심한 관용 표현이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2020:82). 이는 외국어 학습자가 성구소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3) CEFR에서는 언어 의사소통 활동과 전략을 세부적으로 ‘이해(reception)’와 ‘표현
(production)’, ‘상호작용(interaction)’, ‘매개(meditation)’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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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CEFR의 의사소통적 접근법이 단연 돋보이는 부분이다. 

2.2. 성구 능력

성구 교수법이 외국어 교수법의 한 갈래로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 지 불과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날, 그 체계는 여전히 발전

해나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에서 체계적인 성구소 

교육을 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성구 능력(phraseological 
competencies)’의 개념은 앞서 CEFR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유형의 성구

소가 저마다 나타내는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

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onzález-Rey(2016)에 따르

면, 성구 능력은 아래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언어 능력 및 

상호문화 능력과 교집합을 이루는 개념으로 먼저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 성구 능력 도식 I 

이는 일반 외국어 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을 상호문화적 접근

법에 기반하여 논하는 연구들이 “학습자가 관용 표현에 대한 충분한 이

해와 적절한 표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목표어 화자들의 문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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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 인식 등의 문화적 전제에 대한 이해”(이은진·권연진, 2018:19)가 필

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 외국어 교실에서 

교수자는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문

화를 대하는 데 있어 유연한 태도를 지니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목

표어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모홍

월, 2021). 앞서 CEFR에서 숙어나 속담의 유형을 사회언어 능력의 세부 

요소로 제시한 것 또한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González-Rey(2016:178)에 따르면, 성구 능력은 아래의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능력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 세부 

능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그림 2>의 도식 II가 성구 능력을 ‘언
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상위 능력의 부분 집합으로 이해하는 

통합적(integrated) 관점에 해당한다면, <그림 3>의 도식 III에서는 성구 

능력을 여러 하위 능력의 결합으로 간주하며 종합적(integral) 특성을 띤

다고 제시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2> 성구 능력 도식 II       <그림 3> 성구 능력 도식 III

먼저, 도식 II의 관점은 앞서 CEFR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구소를 언어 

의사소통 능력의 세부 능력인 언어 능력의 틀 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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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도식 III에서 성구 능력을 ‘어휘 능력’
과 ‘의미 능력’, ‘통사 능력’, ‘화용 능력’, ‘운율 능력’의 총합으로 구성한 

것은 일반 언어학에서 성구론 분야를 어휘론과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운율론 등을 아우르는 범학문적 특성을 띤다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비롯

된 해석이다. 후자의 관점은 CEFR이 성구소를 언어 능력의 여러 하위 

능력 가운데 ‘어휘 능력’에 한하여 제시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

합하여 다양한 양상의 고정 표현을 구성하는 복잡한 언어 현상을 비교적 

단편적으로 이해한 것보다 훨씬 확장된 정의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González-Rey(2016)가 제안하는 성구 능력의 여러 도

식 가운데, 특히 <그림 3>에 제시된 도식 III을 KFL 교육의 맥락에서 관

용 표현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실
제로 도식 III의 종합적 관점은 일반적인 언어 교수·학습에서 어휘와 의

미, 통사, 화용, 운율 등과 같이 언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 영역을 조

직적으로 적절하게 통합하여 사용하기를 지향하는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이어서 살펴볼 한국어 관용 표현의 문법적 유연성을 외

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 표현

3.1. 한국어 관용 표현의 개념적 범주와 문법적 특성

‘관용 표현(idiomatic expression)’이라는 용어가 ‘숙어’나 ‘관용어’, ‘관
용구’를 대체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표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포괄적인 의미로 인해 해당 개념의 범주를 규정하는 데 있어 학

자마다 다양한 이견이 있었다. 또한, 연구자마다 ‘관용(慣用)’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것이 원인이 되어 초기의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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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념적 충돌이 빈번하였다(김진해, 2010:43).
그러나 최근에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한 구조를 의미하는 구 구

성, 즉 ‘다단어 구성’을 기본적인 특성으로 전제한 뒤, 전통적인 의미 합

성성(compositionality)의 원리로는 전체 표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의미의 비합성성’ 또는 ‘의미적 불투명성’을 관용 표현 개념의 본질로 

간주하는 추세이다. 가령, 자연언어처리의 관점에서 의미적 중의성의 문

제에 초점을 맞춘 김한샘(2003:46)은 관용 표현을 “두 개 이상의 구성 요

소를 가지며 각 구성 요소 의미의 합으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언어 표현”이라고 정의하는가 하면, 21세기 세종계획 관용 표현 전자사

전 구축을 연구한 박만규 외(2001:335)에서는 관용 표현의 가장 좁은 범

주를 “의미상 그 결합 요소들 각개 의미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제3의 의미

를 지니게 된 특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Tamba(2011:109～110)에 따르면, 특정 언어 체계에서 이미 그렇게 굳

어져 고정된 단어 결합을 이해할 때 그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요소는 바로 ‘의미’다. 관용 표현 교육 연구의 선구자 C. Bally(1909) 또
한 관용 표현과 관련하여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요소로서 불투명한 의미를 강조하여 제시한 바 있다(González-Rey 
201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KFL 교육의 관점에서 의미의 합성성 원리

가 적용되지 않는 특성을 관용 표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아래의 <표 

1>과 같이 의미적 불투명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숙어’(이희자 외 

2007, 권경일 2008)와 ‘의미적 연어’(이희자 외 2007), ‘속담’을 포함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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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숙어
못을 박다, 비행기를 태우다, 파리를 날리다, 미역국을 먹다, 바가
지를 긁다

의미적 연어4) 뒤가 꿀리다, 속이 타다/상하다, 나이를/더위를 먹다, 입이 가볍다/
무겁다

속담 그림의 떡, 공든 탑이 무너지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표 1>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개념적 범주 

먼저, 숙어의 경우,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전혀 새로운 의미 

단위를 이루어 명시적인 설명 없이는 그 뜻을 추측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관용 표현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굳어져 사용되어 표현을 구성하는 단어 중 하나 이상이 다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에게

는 의미적 추론이 수월하지 않을 의미적 연어 유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박만규 외(2001)나 김한샘(2003) 등과 같이 어휘 의미 정보의 접근법에

서 관용 표현의 범주에 ‘속담’을 포함한 입장을 수용하고자 한다. 비록 

풍자성이나 교훈성과 같이 속담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 있을 것이나

(유해준·손경애, 2012:71), 이는 의미의 비합성성에 비교할 때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관용 표현은 통사적으로 완전하게 고정

된 요소가 아니라 다양하게 변형되어 쓰이는 양상을 보인다. 

(1) 어머니는 매일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한테 바가지를 박박 긁으셨

다. (김진해, 2010:48)

4) 권경일(2008:54)에서는 이를 ‘관용적 연어’라고 부르고, “구성 요소의 전의적 의미에 
기초하여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하나의 단위처럼 쓰이는 구성”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그 구성 요소가 언제나 다른 구성 요소와의 의존적 관계에서만 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숙어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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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에도 미역국이면 어떡하지? (문금현, 1999:117)

만약, 관용 표현을 단순히 고정 표현으로 간주한다면, 예문 (1)에서 부

사어 ‘박박’이 서술어 ‘긁다’를 수식하면서 관용 표현 ‘바가지를 긁다’를 

구성하는 두 어휘 요소를 분리해버리는 현상은 모순이 될 것이다(김진

해, 2010:48). 그러나 이에 ‘박박’이 ‘긁다’를 수식하는 것은 형식적인 문

제일 뿐, 실제로는 ‘심하게’라는 의미로 표현 전체가 의미하는 ‘잔소리하

다’라는 뜻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반박이 가능하다(황화상, 2014:306). 또
한, 예문 (2)를 보면, 관용 표현 ‘미역국을 먹다’에서 단어 ‘미역국’이 분

리되어 홀로 쓰이면서 전체 표현이 나타내는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뜻

을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용 표현에 내포된 심리적 고정성의 도

움을 받아 전체 표현이 그대로 쓰이지 않아도 그 비합성적 의미를 전달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관용 표현은 비록 구 구성으

로 인해 통사적으로 유연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언제

나 하나의 고정된 단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황화상, 2014:317).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통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아래의 두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5),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관찰된다. 

(3) 당연하죠. 콩깍지가 끼었는데 보이겠어요?

(4) 당신 눈에 뭐가 씌었겠지.

기본형 관용 표현 ‘눈에 콩깍지가 씌다’에 대하여, 예문 (3)에서는 서

술어 ‘씌다’가 ‘끼다’로, 예문 (4)에서는 ‘콩깍지’가 ‘뭐’로 대체되어 쓰였

다. 즉, 관용 표현의 구 구성은 어휘적으로도 완전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

5) 예문 (3)과 (4)는 김선영(2014:29)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대본 말뭉치로부터 관용 표
현 ‘눈에 콩깍지가 씌다’가 활용된 문장을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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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표현이 나타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함’이라는 비합성적 의미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관용 표현은 하나의 독립적인 의미 단위로서 기능하나, 여러 개

의 단어가 결합한 구성의 영향으로 인해 실제 언어 사용에서 통사적으로

나 어휘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FL 교육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관용어’가 아니라 ‘관용 표현’
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학습자가 관용 

표현을 완전히 고정적인 요소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용 표현의 

문법적 유연성을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2.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

국내외 다양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교수·학습 운영의 전반에 걸쳐 

참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개발된「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

정(이하 ‘국제 통용’)」에서는 관용 표현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언어 지

식 범주의 세부 항목인 ‘어휘’ 영역에서 중급 수준의 기타 활용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중섭 외, 2017:72). 

교수·학습
수준

초급 중급 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활용 목록

 교실 운영 어휘
 문화 관련 어휘

 접사 관련 파생어,
    의성어·의태어, 외래어,
    준말, 속담, 관용표현,
    문화 어휘

 사자성어

<표 2> 국제 통용 어휘 내용의 수준별 기타 활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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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통용에서는 개별 단어의 어휘 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 관

용 표현을 연어와 함께 ‘구 구성 정보’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기도 하

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 4>를 살펴보면, 단어 ‘강’의 구 구성 정보로 

관용 표현 ‘강 건너 불구경’과 ‘강 건너 불 보듯’이 제시되어 있다. 이렇

게 국제 통용에서 관용 표현을 어휘 교수·학습의 요소로 제시하는 것은 

관용 표현의 교육을 전통적인 어휘론의 연장선에서 이해하고 있는 시각

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그림 4> 국제 통용 어휘 내용에서 제시하는 ‘강’의 어휘 정보

한편,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2단계)」(강현화 외, 2013)에서는 

중급 수준의 어휘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용 표현과 속담을 각각 60
개와 63개로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중급 대

상 교재에서 제안한 목록을 수집한 뒤, 각 자료 간 중복된 정도를 고려하

여 평정한 것이다. 이렇게 별도의 목록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강현화 외

(2013:180)는 “중급 단계는 어휘력의 양적 확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능력

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한국인의 관습과 사고방식이 반영

되어 문화적 속성이 강한” 관용 표현과 속담은 중급 수업에서 필수적이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국제 통용에서는 CEFR과 비슷한 관점에서, 관용 표현을 

크게 어휘 교육과 상호문화 교육의 틀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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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 국제 통용을 기반으로 개발된 범용 한국어 교재 『세종한국어』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국어』의 경우, 중급 수

준에 해당하는 5∼8권 가운데 6권의 13과에서 학습 목표를 “한국 문화

가 반영된 관용어와 비유 표현에 대해 듣고 말하기”와 “각 나라의 문화

에 따라 서로 다른 관용어와 비유 표현에 대한 글을 읽고 쓰기”로 설정

하고, 다음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당 차시의 [어휘와 표

현] 항목으로 신체와 관련된 관용 표현을 목록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세종한국어6』(p. 150)의 관용 표현 제시 양상 예시 I

이때 주목할 부분은 ‘알고 있는 표현에 √표를 하고 그 뜻을 말해 보

세요.’라는 지시를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의 어휘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휘 학습 방식을 사용”(김몽·이영경, 2019:120)할 뿐, 제시된 

관용 표현의 쓰임을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적용하여 사용해보

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세종

한국어』에서는 각 차시의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어휘와 표현의 목록으

로서 관용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목록을 살펴보면 관용 표현은 

단일어나 연어와 같은 다른 유형의 성구소와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 자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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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종한국어6』(p. 157)의 관용 표현 제시 양상 예시 II

예를 들어, 위의 <그림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권의 13과에서 ‘읽고 

쓰기’ 활동 이후에 제시된 [새 어휘와 표현]에는 관용 표현 ‘고개를 숙이

다’(기세가 꺾이어 누그러지다)가 ‘영향을 주다’, ‘제사를 지내다’와 같은 

연어 유형의 예시와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교재 구성은 관용 표현

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학습을 결국에는 교수자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세종한국어』에서는 관용 표현을 어휘의 

연장선에서 목록화하여 제시하며 그 비합성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특성

에 초점을 맞출 뿐, 실제 의사소통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 표현을 사용

해보는 차원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는 앞서 3.1.에
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 관용 표현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완전히 고정

된 요소가 아니라 통사적으로나 어휘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변형되어 쓰

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의 정확한 언어 사용을 끌어내지 못하는 

요소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KFL 교실에서 중급 수준 학습자의 관용 표현 사용 양상을 분석한 박

동호·박지현(2012:87)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관용 표현의 의미는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표현을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통

사적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5) ‘시작이 반이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5’)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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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5)는 이들 연구에서 학습자가 관용 표현을 어색하게 사용한 예

시로 제시한 문장을 발췌한 것이고, (5’)는 이를 자연스럽게 수정한 문장

이다. 이들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4
급에 해당하므로, 교육 과정상 인용 표현을 이미 학습한 단계임에도 불

구하고, 속담을 사용할 때 인용문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유추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 부호의 활용을 통해 

관용 표현의 기본형을 그대로 옮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박동호·박지현(2012)은 기존의 KFL 관용 표현 교육이 표현의 불

투명한 의미 전달과 문화적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관용 표현의 유형을 크게 문장과 구 형식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세부 유

형에 대하여 통사적 제약을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본 연

구에서 국제 통용과 『세종한국어』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관용 표현의 개

념을 전통적인 어휘론의 연장선에서 단순히 관용적 의미만 암기하면 되

는 고정적인 요소로 간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개

별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과해버리는 기존의 교육 실

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의에서는 성구론과 성구 교수법의 접근법을 통해 관용 표현의 사용

을 고려하는 교수·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4. 한국어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구소라는 복잡한 언어 현상의 체계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고안된 ‘성구 능력’의 개념이 기존의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을 단

순히 의미를 암기하고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면 되는 단편적인 요소로 제

시하는 것에 대해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에 앞

서 3.1.에서 González-Rey(2016)가 제안한 종합적 성구 능력 도식 III을 

활용하여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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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표 3>은 앞서 어휘적 변형의 예시로 살펴본 숙어 ‘눈에 콩깍

지가 씌다’를 적용한 것이다.6)

구분 교수·학습 내용

어휘적
요소

개별 단어 : ‘눈’, ‘콩깍지’, ‘씌다’(‘쓰다’의 피동형)
어휘적 변이형 : ‘씌다-끼다’, ‘콩깍지-뭐’ 등

EX. 당연하죠. 콩깍지가 끼었는데 보이겠어요?
     당신 눈에 뭐가 씌었겠지.

의미적
요소

개별 단어 간 의미의 합이 전체 의미로 이어지지 않는 개념
뜻 : ‘앞이 가리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
의미적 변이형 : ‘콩깍지가 벗겨지다’

               (뜻 : 사물을 정확하게 보게 됨)
EX. 실망했다는 건 콩깍지가 벗겨졌다는 거고 

통사적
요소

문형 정보 : 피동 문형 ‘-이/가 씌다’, 부사어 ‘눈에’ 생략 가능
통사적 제약 : 서술어의 용언 활용
통사적 변이형 : 능동 문형 ‘-을 (뒤집어)쓰다’

EX. 눈에 콩꺼플을 뒤집어쓰구. 완전 공주대접을 하잖니!

화용적
요소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화용 맥락에 대한 이해
EX. 사랑에 빠져 상대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좋게만 보는 경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실재적 예문 제시

운율적
요소

해당 표현의 의미와 화용 맥락에 적합한 운율에 대한 이해

<표 3> 숙어 ‘눈에 콩깍지가 씌다’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용

González-Rey(2016:178)의 종합적 성구 능력에 따르면, 외국어 교수·
학습에서 성구소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위해서는 어휘적, 의미적, 통사

적, 화용적, 운율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비단 KFL 교육뿐

만 아니라 CEFR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외국어 교수법에서는 관용 표현

을 다루는 데 있어 비합성적 의미와 문화적 특징의 차원에만 머무르며 

6) 위의 <표 3>에 제시된 예문은 모두 김선영(2014:29)에서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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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제한된 관점을 보였다. 이와 달리, 앞의 <표 3>에서 제시하고 있

는 것처럼, 성구적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교수·학습을 종합적으로 구성

한다면, 학습자가 실제로 표현을 사용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어휘적·의미

적 변이형뿐만 아니라 통사적 제약 및 변이형, 사용 맥락에 따라 필요한 

화용적·운율적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용 표현의 복합적인 특

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훨씬 풍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González-Rey(2016)는 성구 능력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제시하

기만 할 뿐, 각 도식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

하지 않고 있다. 앞의 <표 3>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성구 교수법의 관점

이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실질적인 사용을 고려하는 데 있어 효과

적인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숙어 유형을 예로 들어 작성

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관용 표현의 범주에 포함되는 의미적 연어와 

속담 유형에 대해서는 각 유형의 세부적인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먼저, 의미적 연어의 경우, 해당 표현을 이루는 구성 요

소 가운데 다의적으로 사용된 요소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가령, ‘나이

를 먹다’의 경우, 서술어 ‘먹다’가 지니는 다의적 의미 중 하나로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속담 유형에 

대해서는 고유한 특징인 풍자성 및 교훈성에 관한 내용과 함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청유문 등과 같이 개별 속담이 취하는 문장의 형

식에 따라 인용문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통사적 제약에 대

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González-Rey(2016)가 제안한 성구 능력 도식 I·II·III에 

기반하여 한국어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면, 다음

의 <그림 7>과 같은 도식을 만들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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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용

비록 González-Rey(2016)가 제안한 성구 능력의 개념이 기초적인 도

식화 수준에 머무르며 보다 심층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그러나 성구론과 성구 교수법에서 각각의 성구소 유형

이 지니는 복합적인 문법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통적

인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관용 표현의 요소를 일종의 고정 표현이라고 

단편적으로 제시하던 한계를 벗어나, 해당 개념의 문법적 유연성을 포괄

적으로 다루고 학습자에게 자연스러운 표현 사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향후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

을 개발하거나 주교재를 보조하는 자료로서 관용 표현 사전을 제작하기

에 앞서 필요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González-Rey(2016)가 제안하는 성

구 능력의 개념을 도구로 삼아 한국어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 내

용을 구성하여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성구론과 성구 교수법을 이론적 배경으로 소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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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언어 공통 참조 기준」에서 다양한 유형의 성구소를 외국어 교수·학
습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제시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외국어 교

육의 맥락에서 언어의 복합적인 성구 현상을 조직적으로 다루기 위해 고

안된 성구 능력의 도식을 살펴보며 전체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한국어 관용 표현의 핵심적인 특성을 의미의 비합성성으로 규정

함으로써 해당 개념의 범주에 숙어와 의미적 연어, 속담을 포함하여 이

해하려는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관용 표현이 실제 발화 상에서 문법적

으로 완전히 고정된 요소가 아니라 매우 유연한 단위로서 기능함을 살펴

보았다. 이어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과 범용 교재 『세종한

국어』를 중심으로 기존의 KFL 교육에서 관용 표현을 어휘 교육의 틀 안

에서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도구로 활용할 뿐,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관용 표현을 올바

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고려는 부족한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구 구성’을 다루는 성구 교수법의 접근법이 한국

어 관용 표현 교육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간주하며, 
González-Rey(2016)가 제안한 성구 능력의 도식을 적용하여, 관용 표현

의 교수·학습 내용을 크게 언어적 영역과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구분하

고, 언어적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는 어휘적,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운
율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국어 관용 표현의 개념

적 범주에 해당하는 숙어와 의미적 연어, 속담 유형에 대해 각각이 지니

는 세부적인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본 연구는 외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관용 표현의 개념을 재고찰하고, 

국내에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성구 교수법의 관점에 근거하여 관용 표현

의 복합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해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별 관용 표현의 어휘적,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운
율적, 사회문화적 정보를 모두 담아내기에 일반 한국어 교재의 형태는 

필연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190  이중언어학 제89호(2022)

관용 표현의 성구적 교수·학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의 복합적

인 구성 요소를 총망라하는 추가적인 교육 자료의 제작이 반드시 보충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나 학습

자가, 또는 교재 제작자가 참조할 수 있는 교육용 관용 표현 사전의 개발

을 연구하고자 함을 밝히며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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